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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전거의 시설물을 바탕으로

자전거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

점 분석 및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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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life style.

스폿 르포르타주

직업은 회사원- 잠실에 거주하고 있으며 32살이며, 한강이 가까워 야간에 자전거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탄다.

취미생활은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 것이며, 가끔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내를 돌아다닌다.

자전거동호회 회원이어서 가끔 동호회 활동도 한다. 자전거는 스트라이다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쉽게 접을 수 있는 기

능과 가벼움 그리고 집안에 넣을 때 공간을 차지 하지 않으며, 새로운 스타일때문에 한번씩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점 때문

에 구매를 하게 되었다.

a. 회사원K씨의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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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자전거도로는 예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위해 좋게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되어 있어

야간에 시간이 날 땐 어김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 자전거를 탄다.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과 사람들

과 경치를 볼 수 있어 정말 좋은 공간이다. 집이 한강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 쉽게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만약 한강에 인접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쉽게 한강을 찾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종종 한강에서 보면 한강을 이용하여 마트를 가는 사람들 혹은 학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구간도 정해져 있어 가능할 뿐 다른 구간에서의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경관이다.

b. 한강의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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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강의 자전거지도> <그림2 한강의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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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회사원 k씨는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모임장소에 나가기로 했다. 자전거가 스트라이다라 시내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걱정을 한다.

약속장소가 강남이어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다 압구정 근처에서 벗어나 도로를 인접해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자전거도로가 보이지가 않는다. 차도 쪽은 차가 많은 장소라 위험해 인도를 통하여 자전거를 타고 갔다. 하지만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가 힘들다. 또한 차도로 가기엔 차들 때문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전거도로를 발견하였지만 말뿐인 자전

거도로 일뿐 가로수길이다. 가로수를 위한 공간이다. 

c.자전거를타고시내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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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전거도로>

새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이라 차들

이 자전거도로로 침범해 쉽게 진입을 못할 만큼 차가 막히는 시

간이면 어느새 자전거도로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모임장소에 간 시간은

차도와 인도를 왔다갔다한 시간때문에, 오래걸렸으며, 정신적

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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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장소에 도착한 후 난 주위의 자전거 거치대 및 주차장을 찾지 않고 모임장소에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접어 모임장소내

부에 들고 내려간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도난 때문이다.  자전거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라 도난 당하기가 일쑤여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시엔 항상 내부에 들고 들어간다. 불편한 감은 있지만 도난을 당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만약 접는 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였다면 자전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을 듯 싶다.

모임이 끝난 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간다. 한강에 도착한 후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간

다. 집으로 돌아 온후 자전거바퀴가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손상이 많이 갔다. 다음부터는 시내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일은 없을 듯 싶다. 

친구들에게 한강에서 자전거를 같이 타자고 제안을 해보았지만 한강까지 오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도 시내

를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한강을 지나면 자전거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

해서 무방비상태가 되어버린다. 

c. 자전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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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을 타러 가는 구간이 길어 힘

이 든다. 일본은 자전거를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한국은 아직은 설치가 된 곳이 한정적인 구간만 있다는 것이 문제

점이다. 대중교통에선 자전거를 배려한 공간이 없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탄다면 장애인을 위한 구간에 자전거를 놓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자전거의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도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강자전거도로에서만 자전거를 아직은 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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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중교통을이용하는자전거

<그림4 한국의 자전거통로> <그림5 지하철 안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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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자전거 라이프스타일은 한강 이외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

전거와 뒤죽박죽인 자전거도로, 한정된 자전거주차장, 그리고 중요한 안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편에선 이런 문제점이 된 환경이 개선된다면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이 바뀔지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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